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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상은 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거대한 새인 가루다에서 유래한 가루라를 

표현하고 있습니다. 갑옷을 입은 전사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큰 부리와 새의 눈을 

가지고 있지만, 귀와 머리카락은 인간의 것과 유사합니다. 가루다와 마찬가지로 

가루라도 나가(뱀 또는 용)의 적이기 때문에 이 가루라상은 사갈라상과 짝을 

이루고 있습니다. 

 

갑옷과 의복의 섬세한 디테일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지만, 

왼팔과, 머리 위에 있었을 볏은 없어졌습니다. 다른 팔부중상과 마찬가지로 이 상도 

734 년의 작품으로 탈활건칠조라는 기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


